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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기쁨의 교회 Joyful Community Church of Texas 

 

2026 성경일독 & Family Worship (2 월 February) 

 

우리 집 가정 예배는 (    )요일 (    )시에 (             )에서 드립니다.  

Our family worship is held on (    ) day at (    ) o’clock in (             ). 

 

• 온 가족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세요.  

Decide on the time and place together as a family. 

 

• 가정 예배지를 개인 묵상용(QT)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also use the family worship guide for personal devotions (QT).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읽는 New Morning Mercies for Teens (Paul Tripp) 

 

• 매일 잠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Every night before bed, read one chapter with your children and share a time 

of prayer together. 

 

 

 

 

 

교회 홈페이지(www.joyfulpca.org)를 통해 가정 예배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리딩지저스 성경일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st 민수기 Numbers 1-36 삼위일체의 비밀 

2nd 신명기 Deuteronomy 1-34 예정 

3rd 여호수아 Joshua 1-24  창조의 방법 

4th 사사기 Judges 1- 룻기 Ruth 4 인간이란 무엇인가? 

http://www.joyful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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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Week 민수기 Numbers 1-36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거치며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더니 한 민족과 한 나라의 틀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 이르러서는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며,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민수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에서 겪은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대상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지만, 끊임없는 불신과 원망으로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1-25 장). 반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 기록된 세대는 광야에서 낳고 

자란 이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업을 소망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26-

36 장). 

 

민수기를 읽다 보면 불평, 불신, 불순종, 원망의 장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공의로 심판하시되,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특히 광야에서 높이 

들린 놋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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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민수기를 통독하면서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은혜를 다시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The covenant of God that began in Genesis gradually takes shape through Exodus 

and Leviticus and begins to form the framework of a people and a nation. By the time 

we reach Numbers, the covenant is put into action, and the journey toward the 

Promised Land unfolds in earnest. The book of Numbers records the journey of the 

Israelites after they left Egypt, departed from Mount Sinai, and traveled through the 

wilderness. 

 

Numbers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centered around two censuses. The first census 

counts the generation that came out of Egypt. Although they personally experienced 

God’s mighty acts of salvation, their continual unbelief and complaints led them to 

die in the wilderness, and they never entered the Promised Land (chapters 1–25). In 

contrast, the generation recorded in the second census was born and raised in the 

wilderness, and following God’s guidance, they looked ahead to their inheritance and 

moved toward the Promised Land (chapters 26–36). 

 

As we read Numbers, scenes of complaint, unbelief, disobedience, and grumbling 

appear again and again. Each time, God judges with justice, yet at the same time 

opens a way for restoration. In particular, the bronze serpent lifted up in the wilderness 

foreshadows Jesus Christ, who would one day be lifted up on the cross. Because He 

bore our sins in our place, we have been restored and established once again as God’s 

people. 

 

As we read through Numbers this week, may it be a time to reflect on our own 

tendency to complain and grumble, and to deeply remember the grace by which we 

have been established as God’s people through Jesus Christ. May we also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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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ce of the eternal inheritance God has given us, and move forward together in 

prayer, asking that our hearts would not become hardened.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혹시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계속 되뇌지는 않나요? 말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자기 마음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2.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발람 같은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지금 내게 

소망을 주고 있나요?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나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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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1. Do you find yourself repeating complaints and grumbling almost unconsciously, 

as if they have become a habit? As you reflect on the condition of your heart 

revealed through your words and attitudes, take time to examine your faith 

before God. 

 

2. Although Israel continues to grumble against God, God still blesses them, even 

through a foreign prophet like Balaam. Does this patience and grace of God 

give you hope today? Share specifically how that hope speaks to your life. 

 

3. Let us pray together for the leaders who guide our community, that they would 

not grow weary and would faithfully carry out their ministry within God’s will. 

What specific things can we pray for, and how can we encourage them?After 

sinning, Adam and Eve hide from God and begin to blame others. In what ways 

do their reactions resemble our own responses to sin today, and in what ways 

are they different?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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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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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Week 신명기 Deuteronomy 1-34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첫 세대와 달리 

시내산 언약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여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구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고(1-4 장), 둘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새기도록 하며(5-26 장), 셋째, 축복과 저주의 경고를 통해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27-30 장).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백성을 축복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을 마칩니다(31-34 장).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을 반복하는 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언약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결국 실패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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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셨습니다(신명기 30:6).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신명기를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은혜의 선물임을 묵상하고,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다시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Deuteronomy is the final book of the Pentateuch. At the moment when a new 

generation stands on the threshold of the Promised Land, Moses delivers his final 

sermons to them. Unlike the first generation that experienced the Exodus, this 

generation did not personally hear the covenant at Mount Sinai, so Moses proclaims 

God’s word once again to prepare them as a covenant people. 

 

For this reason, the structure of Deuteronomy consists of three sermons. First, Moses 

calls the people to look back and remember God’s grace and guidance in the past 

(chapters 1–4). Second, centered on the Ten Commandments, he urges them to 

inscribe God’s word into their daily lives (chapters 5–26). Third, through warnings of 

blessing and curse, he calls them to obedience to God’s word (chapters 27–30). In the 

concluding section, Moses passes leadership on to Joshua, blesses the people, and 

then completes his life in obedience to God’s calling (chapters 31–34). 

 

Deuteronomy is not simply a repetition of the law. For the generation born and raised 

in the wilderness to enter Canaan and live as God’s people, their lives needed to be 

reordered around God’s word. As Moses retells the story of God’s saving work, he 

exhorts them not to forget God’s grace, but to live in obedience to the covenant. 

 

Yet we know that they would ultimately fail. Therefore, God promised, “The LORD your 

God will circumcise your hearts and the hearts of your descendants… so that you may 

live” (Deuteronomy 30:6). This promise was fulfilled through Jesus Christ, as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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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s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In Jesus, the Son of God who willingly obeyed 

the law in its entirety, we are now able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and with all our 

soul. 

 

As we read through Deuteronomy this week, may we reflect on God’s law as a gift of 

grace, and like Israel standing before the Promised Land, may we respond once again 

with faith and obedience in Jesus Christ.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닫히고 완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 신앙이 형식적인가 하고 느꼈던 순간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2.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복을 선택하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처럼 목이 곧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대신 걸으셨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당신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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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님은 마음에 직접 할례를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신명기 30:6).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자신의 태도나 관계 등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바꾸기를 바라시는 

모습이 있을까요?  

 

 

 

 

 

 

1. There are times when we hear God’s word but, without outwardly expressing it, 

our hearts become closed and hardened. Take time to reflect on whether there 

has been a recent moment when your faith felt merely formal or routine. 

 

2. Deuteronomy repeatedly emphasizes choosing the blessing of life through 

obedience to God’s word, yet Israel ultimately fails. How does it speak to you 

that Jesus walked the path of death and curse on behalf of stiff-necked people 

like us? What comfort and hope does this truth give you? 

 

3. God promises to circumcise the heart Himself (Deuteronomy 30:6). He does not 

give up on hearts that cannot change on their own, but renews them through 

the Holy Spirit. Are there attitudes, relationships, or areas of your life where you 

sense God desires to renew and transform your heart today?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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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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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Week 여호수아 Joshua 1-24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성취하시는 이야기입니다. 40 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하시며, 자신이 함께할 

것이며 율법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여리고성 함락, 태양이 멈추는 사건 등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실제로 밟고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여호수아 21:44-45).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누린 안식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이후 사사기와 열왕기까지를 미루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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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원한 나라의 유업과 안식을 주실 분 

메시아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번 주 여호수아를 통독하면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어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The book of Joshua is about the Promised Land. It tells the story of how God initially 

fulfills His promise to Abraham and to Israel to give them the land. After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the people of Israel finally arrive at the edge of Canaan. However, 

powerful Canaanite nations were already living in the land, and Israel had to face war 

in obedience to God’s word. God commands Joshua, “Be strong and courageous,” 

promising that He will be with him and that he will prosper as he obeys the law. 

 

Following God’s guidance, Joshua drives out the nations living in the land and leads 

Israel to victory in battle. Events such as the fall of Jericho and the stopping of the 

sun clearly show that the conquest of Canaan was not a human war, but God’s war. 

Moses died while looking at the Promised Land from a distance, but Joshua actually 

set foot in the land, received it as an inheritance, and enjoyed rest there. “So the LORD 

gave Israel all the land he had sworn to give their ancestors, and they took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there. The LORD gave them rest on every side, just as he had sworn 

to their ancestors… Not one of all the LORD’s good promises to Israel failed; everyone 

was fulfilled” (Joshua 21:44–45, NIV). 

 

Yet the rest Israel enjoyed in Canaan during Joshua’s time was not complete. Because 

of Israel’s disobedience, it could be lost again, and looking ahead to Judges and Kings, 

their future was far from hopeful. This points us to the hope for the Messiah, who 

would bring the inheritance and rest of an eternal kingdom. 

 

As we read through Joshua this week, may it be a time to meditate on the faithfulness 

of God, who surely fulfills every word He has spoken to His people, and to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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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ly on what kind of life of faith and obedience we are called to live within His 

promises.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전쟁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기 생각이나 경험만을 의지한 적은 없나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직관을 앞세운 경험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2. 라합은 믿음으로 멸망을 피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마태복음 

1:5). 죄인과 이방인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에게 찾아온 확신과 평안은 

무엇인가요? 

 

 

 

 

 

3.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기업과 안식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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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n facing an important decision, like going into battle, have you ever relied 

only on your own thoughts or past experience? Take time to reflect on whether 

there have been moments when you trusted your intuition more than God’s 

word. 

 

2. Rahab not only escaped destruction through faith, but was also included in the 

genealogy of Jesus (Matthew 1:5). God’s plan of salvation, which did not 

abandon sinners or foreigners, has ultimately reached us as well. What 

assurance and peace has this given you personally? 

 

3. Israel received the land as promised and enjoyed rest there. In the same way, 

we will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itance and rest in Jesus. How does 

this faith shape or reorder the priorities of your life?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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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Week 사사기 Judges 1- 룻기 Ruth 4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여호수아 24:31)라는 말로 끝나지만, 사사기에 들어서면 

정반대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 이방 

민족의 압제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서론(1:1-3:6)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본론(3:7-16:31)에서는 죄와 징계와 구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길게 이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가 더 만연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부록 같은 결론(17:1-21:25)은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이 반복하는 악순환의 원인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 

결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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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는 이러한 혼란과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예비하시고, 궁극적으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눈여겨봅시다. 더 나아가 

죄의 악순환을 끊고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Judges tells the story of Israel after they had settled in the land of Canaan. The book 

of Joshua ends by saying, “Israel served the LORD” (Joshua 24:31), but when we enter 

Judges, we see a completely opposite picture. Israel forgets God and falls into idolatry, 

and as a result, they suffer oppression from surrounding nations. Each time this 

happens, Israel cries out to the LORD, and God raises up judges to deliver them. 

 

Judg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introduction (1:1–3:6) shows 

Israel’s failure to fully conquer the land of Canaan. In the main section (3:7–16:31), a 

long cycle of sin, discipline, and deliverance is repeated again and again. As time goes 

on, sin becomes more widespread, and Israel sinks deeper and deeper. The concluding 

section, almost like an appendix (17:1–21:25), exposes the shocking reality of Israel’s 

complete moral collapse. 

 

The final verse of Judges summarizes the cause of this repeated cycle in a single line: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they saw fit” (Judges 21:25, NIV). In 

the end, Israel needed a true king who would faithfully keep the covenant with God. 

 

The book of Ruth, set in this same time of confusion and darkness, tells the story of 

Ruth, a foreign woman who chooses to follow the God of Israel in faith. Through 

ordinary people, God prepares the line of King David and ultimately makes ready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tru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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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eek, as we read Judges and Ruth together, let us pay close attention to both 

Israel’s continual disobedience and God’s patience and mercy in saving them 

nonetheless. May it also be a time for us to place our hope in Jesus Christ, the true 

King who will break the cycle of sin and bring complete restoration at last.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합니까? 내 안에서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불완전한 사사들이 이룬 구원은 잠시 뿐이었고,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만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사를 통한 구원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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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 Israel not only lived according to what seemed right in their own eyes, but even 

after being delivered, they repeatedly fell back into sin. When do you tend to 

forget God and act according to your own thinking? If there is a pattern of sin 

that keeps repeating in your life, what is it? 

 

2. The deliverance brought by the imperfect judges was only temporary, and Israel 

experienced peace only while those judges were alive. But we have a perfect 

Savior, Jesus. How is the salvation brought through the judges different from 

the salvation we experience in Jesus? 

 

3. Breaking free from a repeated cycle of sin requires a decisive commitment. In 

which areas of your life do you need to enthrone Jesus as King and choose to 

obey Him? What are some practical ways we can live this out together within 

our community?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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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